
크라이치즈버거 브랜드 소개서



01 — 크라이치즈버거

2013년, 부천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했습니다.

1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한 크라이는 
지금 수도권의 9개 매장과 다양한 대학·기업·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장의 한 끼부터 수백 명이 함께하는 행사까지, 
우리가 만나는 장소와 사람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좋은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좋은 순간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햄버거지만, 
그 안에 담고 싶은 것은 행복한 순간입니다.



02 — 우리가 걸어온 길

12평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했습니다.

2013년, 테이블 4개가 전부였던 12평짜리 작은 매장. 
자본금도, 든든한 배경도 없이 오직 ‘맛’ 하나로 시작된 
도전이었습니다.

2020년 56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4년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6억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특별한 마케팅보다 좋은 음식과 
한결같은 경험을 쌓아가는 것에 집중했고, 
그렇게 작은 매장에서 시작한 크라이치즈버거는

지금까지 한 걸음씩 성장해왔습니다.



03 — 우리가 일하는 방식

“저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매일 아침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도 사람의 손으로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크라이치즈버거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냉동 야채를 쓰면 더 편할 것을 직접 씻고 다듬고,

조금 더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직접 하는 일들을 남겨둡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음식의 맛과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04 — 성실함의 복리

저희는 성실함에도

'복리'가 붙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양상추를 씻는다고 내일 매출이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1년, 5년, 10년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대중들이 모를거라고요? 
  천만에요”

크라이치즈버거는 빵의 수분 함량이 조금만 달라도,

패티의 온도가 미세하게 낮아도 전량 폐기합니다.

또한, 원재료를 아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최고의 재료
를 쓰고자 노력합니다



5 — 우리가 만드는 음식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좋은 재료로 제대로 만듭니다.
매일 아침 직접 손질한 채소와 
주문이 들어온 뒤 조리하는 패티.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가장 맛있는 상태로 한 끼를 전하고 싶습니다.

촉촉한 버터번
퍽퍽한 빵이 아닙니다. 버터 향 가득하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버터번으로 제작합니다

100% 오리지널 패티
모든 패티는 직접 만들어,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조리합니다.

당일 손질한 신선한 야채
매일 아침 매장에서 직접 손질한 토마토와 양상추

숨이 죽지 않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06 —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것

"햄버거를넘어,

'위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영어가 서툴러 외롭고 힘들 때 
한 타코 가게 주인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How are you?”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햄버거는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배달 봉투에 적은 짧은 편지 한 줄로,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07 — 마음을 전하는 방식

그래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매장에서는 매달 새로운 편지를 준비하고, 
단체주문을 할 때는 행사와 사람에 맞는 편지를 함께 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장에서 건네는 한 장의 편지로, 
누군가에게는 행사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사람에게

직접 마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08 —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슈퍼스타는 없어요."

유명한 사람만이 주목받는 무대보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인디 뮤지션, 캐릭터 작가, 아티스트, 
그리고 크라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람들.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고,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운 것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문화입니다.



09 — 함께하는 단체주문

크라이의 일은 매장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먹는 한 끼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먹는 한 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라이는 매장 밖으로 나갑니다. 대학 행사부터 채용설명회, 타운홀, 컨퍼런스


세미나까지. 사람들이 모이는 다양한 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0 — 함께한 고객사

42개 대학,229개 기업, 2,264개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크라이치즈버거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을 만드는 일부터 

한 장의 편지를 준비하는 일까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에, 크라이치즈버거가 함께하겠습니다.


